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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싣들이 목짜라 

고착각하고잊는총 

쿄πl도짜들에께 여| 

수님몰 ‘양으l 우리’ 

비유를말씀해주셨 

다(요 10: 1-5). 그 

러나그들옴깨닫~I 

못하였다(요 10:6). 

예수님을 무πl하고 교만한 총쿄~I도π}들과 유대믿들에께 다시 한 번 장조 

하여 말씀하셨다. “내까 진싫로 진실로 너효l에께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 

라" (요 10:7). 예수넘옴 ‘문’ 이다. 더 정확히 말해^i ‘양으| 문’이다. 양응 

시력이 너무 훌~I 않아 π}싣。 11~는 밀초자 모른다. 부πl한 양들에께 필요 

한 껏운 얀전한 우리로 얻멀된 문이다. 예추님이 바로 그 문이 되싣다. 이 

문을 양만이 들어밀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한다. 양옴 고 

민하π| 않는다. 양을 목π}의 을성만 듣11 때문이다. 우리까 양이 될 때 우 

리는 얻쩌|든π| 예수넘옳 만밟 추 었다(엘 2: 18). 그리스도의 문흩 롱과한 

다는 껏을 곧 명벌의 심판에시의 그윈옳 으| 

미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 

내싣 껏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 

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윈을 

받께 하려 하심이라"(요 3: 17). 양 

이 되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먼 

모든 초l는 매뭇해친다(롬 5: 1). 그 

리스도 암에 있으면 누구든π| 새로올 III 

조물이 된다(고후 5: 17). “내까 E!실로 

전실로 너효|에께 이르노니 내 말옳 듣고 또 

나 보내싣 이를 믿는 자는 영앵훌 얻었고 심 

판에 이르π| 아니하나니 M망에^i 생명으로 

옮정느니라"(요 5:24). 그리스도는 구원으l 

문이다.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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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HROUGH THE CEMETERY 

(3)When Adam had lived 130 years, he had a son in his own likeness, in his own image; and he named him Seth. 

(4)After Seth was born, Adam lived 8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 .. 

(26)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Methuselah lived 782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27)Altogetheζ Methuselah lived 969 years, and then he died. 

(Genesis 5:3 ,..,27) 

| rnm1냐to여da야vγ’3뻐뻐빼S래래Bib비le verses we fin때1띠m빼d따야뼈t깐th밍e f꺼Ir때CωOLω삐u미un때1 

n떠1녕atu미Jr떠떼a머메11씨Iy dyin밍g . After Adam and Eve were kicked out of the Gar띠den 1 

O아f Eden death entered the world . No one died in the Garden of Eden, ’ 

but eve미one outside its guarded gates dies. No one can live forever 

on this earth . We all walk through the cemetery outside of Eden. 

Even though God made Adam who we consider to have lived a long 

time, he still died. He was the one who made the first cemete마， and 

all his descendants must go there also. Each person born is appointed 

to die,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Heb. 9:27) . Reading 

through this particular chapter is sad , but it also offers hope . In 

between the various death notices we find a man who walked with 

God and God took . The Word of God gives us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even in this chapte r. 

Death is certain . Adam, the ve마 first human being, lived 930 years 

and then died (Gen 5:5). his son Seth lived 912 years and then died 

(Gen 5:8), Seth's son Enosh lived 905 years and then died (Gen 5:11), 

and the longest living human being, Methuselah, lived 969 years and 

then died (Gen 5:2기 . Why did they all die? Why do we have to die? 

God said,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J ,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Gen . 2 : 16~ 1 기 God never lies! Satan tempted Adam and Eve to 

doubt God’s word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 ’ For God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 "(Gen. 

3 ’ 4~ 5) . Satan is the liar. Sadly, Adam and Eve did not trust God 's 

word, and the result was death . Death is a curse from God because 

of His promise. The very first naturally born children were Cain and 

Abel. Abel was the f irst human being to die early. He died from his 

brother’s hand, not naturally (Gen . 4:8) . The consequences of sin are 

horrific and deadly, but God has given us a gift of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 6:23) . If you don ’t prepare in death by accepting 

God’s gift, you can’t prepare after. 

Li fe is certainly not perfect. Just look at your life and you can be 

sure it ’s not perfect. Everyone dies at different times . Too many 

people think they are going to die later rather than sooner, and put off 

becoming a Christian . The fact is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die 

today, tomorrow, or later. Abel 

such boasting is evi l. Anyone, then, Who knows the good he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sins"(Jam. 4 : 13~1 기 . When you get old you will 

surely die, but even babies and young children die. Solomon, the 

wisest of men, said, “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days of trouble come and the years approach when 

you will say, '1 find no pleasure in them'''(Ecc. 12:1). Even Jesus 

reminded His listeners of the importance of salvation today when he 

told of how the fool rich man said to him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미. " God told the poor rich man, "You fool ! This ve미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Lk . 12 : 19~20) . This man wasn ’t 

prepared . He was wise in earthly things, but he was a fool for eternal 

things. 

Eternal life is certain for some. There are a lot of cemetery markers 

in today’s verses, but there’s one person without, “ When Enoch had 

lived 65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wal ked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Enoch lived 365 years . 

Enoch walked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Gen 5:21 ~24). What a lovely statement! Enoch wal ked 

through the cemetery, but he was different than other people 

because he walked with God. In this life, we must walk by faith . If 

you walk through the cemetery with faith you are going to be a new 

creature, "We live by faith , not by sight.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 (2 

Cor. 5:7,1 기 So now your body is better than Adam’s. Adam walked 

with his own knowledge, but you can walk by faith . "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 . 

2 : 8~9). Faith gives us salvation and allows us to have eternal life. Do 

you wal k with Jesus Christ by faith in this cemetery? If you don ’ t , 

you ’ re in eternal trouble because the Bible clearly says, “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1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n . 5: 12~ 13). 

My dear friends , take a moment and examine your cemetery 

surroundings. Everyone around you thinks they’re great and they’re 

proud of their accomplishments. They try and show you how happy 

they are , but be honest with yourself . W 



제1157호 주간중현 

공동묘지때 잘고 사람들 01 도: 
까~ ... 듀 

빡담온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아담은 셋을 낳은 후 괄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26)라멕을 낳은 후 칠백괄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3--27) 
11 성관욕사 

오 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첫 기록을 

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죽음이 세상 

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 

리 모두는 에멘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피 

조 된 아담이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담은 첫 공동묘 

지를 만든 장본인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곳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요." (히 9:27), 그래서 이 특별한 장을 읽는 것이 슬프지만， 이 말씀은 또 다 

른 소망을 줍니다. 다O~한 죽음의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취함 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전부인 것 같은 창세기 5 
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은 930살(창 5:5)까지 살다 

죽었고， 그의 아들 셋은 912살(창 5:8) ,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살(창 

5:11), 인간 중에 가장 오랜 산 므두셀라는 969살(창 5:27)까지 살다 죽었습 

니다. 왜 그들은 모두 죽었을까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 

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6~17).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아담과 하와 

를 유혹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4~5).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슬프게 

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 

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악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저주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첫 자녀들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 

은 최초로 요절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자신의 형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창 4:8). 죄의 결과는 끔찍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롬 6:23) .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불완전하다 

확실히 생명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만 보더라도 불완전함을 확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때에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미룹니 

다. 그렇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오늘 내일 또는 그 후에 죽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 

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 

한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벤전 1: 24~25). 야고보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 

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 

리어 말하기를 주의 뭇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4:13~17)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은 분명 죽겠지만 아기들과 어 

린이들조차도 죽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기억하라곧곤고한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아무닥이 없다고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 12:1)라고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회중들 

에게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을 가지고 구원의 긴급성을 상기하게 하셨습니 

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 

고즐거워하자하리라하되 하나님은이르시되 어리석은자여 오늘밤에 네 

영흔을 도로 찾으리니"(녹 12:19~20). 이 부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 

습니다. 그는 이 땅의 일에는 지혜로웠지만 영원한 일에는 미련했습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은 몇몇 사람에게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공동묘지 

비석들이 있지만， 그 비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 

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1~24) .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에녹은 공동묘지를 걸었지만 하나님과 동행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 

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공동묘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 

함이로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끼고후 5:7.17). 지금여러분의 몽은 

아담의 몸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 살았지만 여러 

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엠 

2:8~9).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줍 

니다. 이 공동묘지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 

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 

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회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 

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 : 12~13).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묘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 

고 있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 

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 

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영원 

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에게 소 

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 

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미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공동묘지를 걷기 바랍니다. 아멘.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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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투우j친 눈에서 비늘이 벗껴질 때 

내몽꿀 선교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2차 청지기훈련을 맞이 

했다. 주님은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란 주제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셨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구원해 준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골수를 쪼개듯이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된 소식을 세ε떨 살아가면서 가리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흔미하게 묘F들진 않았는지 가슴 깊이 돌아보게 

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정말 간절하고 신실해야만 함을 느꼈다. 사도 바 

울과 같이 어두워진 눈에서 비늘이 벗져질 때 죄와 구원， 예수님 요k거1 있는 

생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목사님을 통 

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점검하 

여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죠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박정윤(집사， 20교구) 

섣택음둘충하나타 

금요일의 교통정체를 뚫고 도착해 정지기훈련 교안과 출석표를 받아 자 

리에 앉았다. 목사님의 모습과 동시에 전심으로 단호하게 전하시는 말씀의 

힘이 느껴졌다. 여러 곳으로부터 온 많은 성도들과 말씀을 따라 읽으며， 찬 

양도 함께 불렀다. 은혜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오늘 집회는 끝났다. 분주해진 

차료t봉사 집사님들의 손짓과 꽉 막힌 골목은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들의 소 

란함 속에 모두들 각자의 처소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 

에 내 머리 속에는 전도하려 마음은 먹었지만 말 못한 사료에 대한 아쉬움 

과 ‘양자택일’ 이란 단어가 주는 긴장죠l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선 

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등의 다양한 

일상의 선택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 

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영흔의 구원에 있어서의 선택은 구원받은 

자， 잃어버린 자(망하는 자)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 중간도 

없고 또 다른 항목도 없다. 구원받은 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자이며 ， 잃어버린 자는 믿지 않는 자이다. g택에 걸친 자도 역시 

망하는 자이다.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지식이 아니다. 누구에 

게나 분명하고 E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보 

혈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은 이해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 

혜이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도록 묘띨고 우쇼띨 사랑하게 묘판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의 결과는 망하는 자의 길이며 이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 

져 있다. 나의 생활에서 세상의 우상으로 걱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참과 거짓의 사이에서 선택이 있을 뿐 다른 선택은 없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의 간절하고 신실한 심령이 부 

족한 나를 돌아보며 마음의 찔림과 회개의 시죠}이 되었다. 

위길호(집사， 7교구) 

모투엄청난악이었다 

나는 이번 청지기훈련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졌다. 
찬양도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아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정지기훈련 

은 ‘왜 복음이 감추어 졌는가?' (고후 4 : 3-4)의 주제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는 갈랄리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갈랄리흘도 

본당만큼 꽉 쳤고， 찬양을 부를 때에는 모두들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을 부 

르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 

었다. 나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악일 줄 몰랐다. 

내가 세fbL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했던 죄 
가 모두 엄청난 익L이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진정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복음을 이해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인지 나에게 질문해 보았다. 인정 받기 위해 

서?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직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정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다. 내가 영혼의 갈급흠띨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청지기훈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로웠다. 믿음의 힘을 조금 더 기른 것 같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멋진 은혜의 빌L이었다. 

장민호(고등부) 

믿을을 그냥 예수넘 믿으먼 되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금요찬양집회에 갔습니다. 중등부 선생님이 전화를 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 사료띨도 너무 많고 중등부 친구들도 볼 수 있었 

습니다. 오늘은 평소 금요찬양집회가 아닌 청지기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서 말씀과 찬St이 함께 나와 있는 책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찬양도 멋있고， 

목사님은 말씀도 열심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끝까지 잘 들었 

습니다. 오랜묘k게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좋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인데 사료틸은 왜 믿지 못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 

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고맙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을 더 많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금요찬양집회에 같 

이 가자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김이삭(중등부) 



이 세상의 싣을 ̂~랑하여 

선교를 마치고 바로 정지기훈련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훈련 말씀 

을 들으며 선교 주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 

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아직 주 
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 

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땅 끝까지 비춰지기 

를 바라며 일어나 멤옐로 올라가 남은 육체의 때를 주의 영 

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 

라서 이 세상의 신을 사랑하여 복음이 감추어진 자로 살고 있구나’ 하는 탄식 

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죄 사흔k을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 

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야 흔떨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지기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답임을 알게 되어 감사드랍니다. 

허순자(권사， 24교구) 

문제는나에께있었다 

한 주 동안 청지기훈련 말씀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왜 복음 
이 감추어졌는가?’ 모르는 단어도 없는데， 주제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졌다.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증거와 전피에 대한 사명의 말씀 

을 많이 들었고 한번쯤 궁금해 했을 법도 한 ‘복음이 왜 감추어졌을까?’ 의 

질문. 지금 생각해 보면 맹목적으로 그러려니 받아들였을 뿐 소가 여물을 먹 

듯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의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나이며 도착점은 

주의 말씀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인데 복음이 감춰진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장을 넘기듯 읽은 것 같다.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중심에 존재하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오늘도 성경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활이 지배되 

기를소망한다. 

김현정(집사， 정년2부) 

나 같음 쪼|믿을 π|명하여 

그동안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 

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지식적으로만 알아왔던 나에게 

이번 청지기훈련은 많은 회개와 더불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영흔에 푸른 

잎사귀를 회복하게 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앞에 사탄은 늘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주님은 보잘것없는 이 작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 

기를 늘 기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 

다. 어찌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 

하여 주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나 행한 것 

죄뿐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언제나 주님 요k게서 그 주 

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 

원코자 오신 주님 !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니고데모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 
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효t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선미(집사， 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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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죽으나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 
신 구원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 요때서 감사하며， 믿음 요뻐서 순종하며 살 

아야 흔뻐l도 두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취하며 살아가는 우 

리의 연익털} 모습을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하여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i，l{게서 사 

울이 바울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던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주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영흔 

구원의 갈급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망 

한다. 

이영애(집사， 19교구) 

예수넘이 승21하싣 그날짜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지혜， 지식， 경험이 아닌 오직 마음으로 믿음 

묘}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다시 알게 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를 살려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클수록 많이 부끄럽습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훗대를 흥t해 산다면서 사실은 내 의를， 내 자존심을， 내 이기심을 위 

한 눈이 멀고 벌거벗은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자복합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나셨고， 내 죄를 대 

신하여 날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 

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앞을 가려 복음 

이 가리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고 내가 목 

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 

와 주소서. 어두워진 눈과 귀에 

서 비늘을 벗겨 주시고 죄와 구 

원， 예수님 요k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찾게 도와 주소 

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 예수 

님이 승리하신 그날까지. 

이화엽(집사， 1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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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산월 14일 저녁 •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 1 월 10일에준비한흘없고 1년된 어린숫 • 유월절 희생양은 흘 없으신 그리 

(출 12:6 ; 레 23:5 ; 을기념(신 16:1) S탁를 14일에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음 스도의 죽음을 예시(요 1:29) 

유월절 | 민 28: 1 히 • 이A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출 12:에 • 성도들이 사묘때|서 구원받음을 예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 • 어린 양의 피를문설주에 비름(출 12:7) 시(요 3: 1 히 

주심을 상기시키기 위함(출 • 성만효멸 암시(마 26:17- 29) 
12:16-20) 

니산월 14일에 시작 •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 .7일간 번제와속죄제를 I림(민 28:19-2에 • 무교병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하여 1주일간 계속 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을 기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의 전적인 희생과 봉사를 암시(고 

무교절 | 됨(레 23:5- 6) 념하기 위함. 무교병은 하나님 성회로 모01고 노동을 금햄출 12:15-20) 후 5:에 

구원 l 
께 대한 전적인 희생과 봉사를 •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 
의미(출 12:16-20) 을위해 찢기심을암시(히 9:12- 14) 

사건 

기훨기님 I ~_._. I 아홉 번째 달 25일 I .유다마카베오의 승리와그의 • 반드시 예루살램에 올라갈 필요 없이 각 •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각자가 몸 
수전절 부터 8일간 지도력 아래 성전이 정화되고 집에서 지컸。며 첫날부터 매일 한 개의 의 성결을 힘써야 함을 예시(엽 

재봉헌된것을기념 춧불을 더해 8일째에는 8개의 춧불을 컴 1 :21 - 22) 

아달월(태양력 2,3 • 유대인이 에A더와 모르드개 • 유대인이 구원된 1 3일에는 축제 준비로 •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월) 14 ， 15일(어19: 17) 에 의해 하만으로부터 구출된 금식을 하고 14일 저녁부터 회당에 모여 로구원됨을암시 

것을기념(에 9:31) 어|λ더서를낭독함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늘 사탄 

부립절 
•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회중은 ‘그의 의 궤계로부터 지켜주시고， 궁극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 적드로 성도에게 구원과 상급을 

멸될지어다 를 외짐 . 이튿날에도 낭독은 내려주심을예시(시 19:11) 
계속되며 오락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 

물함(에 9:19,22) 

유월절후첫안식일 •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 추수 전 곡식의 천 이삭 한 단을하나님께 •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튿날(레 23:11) 첫 곡식단을 봉헌함(레 23:10 ; 요제로흔들어 바침(러123:9- 10)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심(롬 

롬 8:23; 고전 15:20-23 ) • 번제와 소제 ， 전제를 I림(러123’ 1 3) 8:23) 
초실철 I .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 • 예물로 도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서 • 하나님께 바쳐진 첫 이삭 단은 성 

부터 옴을 인정(레 23:9-14) 는 안 됨(레 23:14) 도와교회를암시 

를훌 
무교절에첫이삭한 ·밀추수의첫소산을바치고봉헌 • 모든 수확물은 첫 열매를 제물로 바친 뒤 • 오순절 축복， 곧 그리스도께서 승 

훨기 맥추절 
단을외|로드린날 하기 위함. 성전 파괴 후에는 시 에야 A~용 가능햄민 28:26-31) 천하신 후 성렁님이 강림하심을 

곰초실절로부터밍일 내 t!뻐|서 율법 받은 것을기념하 • 떡 두 덩이로 요제를 亡림(레 23:17) 예시(행 2: 1-4) 

째 되는 닐(출 23:16, 는 의미로지켜짐(출 23:1히 • 남자들은 할렐루얘시 11 3-11 8편)를 부 • 오순절어| 바치는 떡 두 덩이는 유 
3'1-:22 ; 레 23:1히 근며가무에참가함 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으로 봄 

티쉬리월 15일부터 • 광야 생활 중 인도， 보호하신 은 • 새벽- 해맞이와 관련된 의식 • 이 세상 인생 길이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 I ;주일간 계속됨(레 혜를기념(신 16: 13-1끼 ·아침-헌수의식 나그네의 길임을 보이며 ， 우리의 
23:34; 민 29:1 의 ·토지소산의추수를마칠때여 ·밤-축제의식 영원한 집은 오직 하늘 나라에 있 

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 음을 보여줌{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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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광 뭉광’ 요란안 소리 

이번 선교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초등학생 

좀 되는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 그 아이는 내가 전도지를 읽어주면 

곧 잘 따라서 전도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도지를 함께 읽은 후에는 기도를 해 주었습 

니다. 다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 집을 나 

서는데 ‘쿨랑 쿨황’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 

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아이는 나와 함께 

읽은 전도지를 벽에 대고 못으로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반복해서 읽을 아이를 생각하니 너 

무나 마음이 벅쳤습니다. 

김현근(안수집사， 6교구) 

이번 주에 졸블에lt는 섣교팀 (4개 텀) 

기 간 | 팀 | 팀장 
7월 4일(월) - 7월 1 2일(화) I 17교구 1 팀 | 박효펙 
7월 4일(월) - 7월 1 2일(화) I 직원 1 팀 | 김어현 
7월 5일(화) - 7월 13일(수) I 20교구 2팀 | 강석화 

7월 7일(목) - 7월 1 4일(목) I 새7펙위원회 1팀 | 김절남 

연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장 

6월 27일(월) - 7월 4일(월) 9교구 2팀 오EZri닙r 

6월 27일(월) - 7월 5일(훼 5교구 3팀 김희동 

6월 27일(월) - 7월 5일(훼 11교구 4팀 김현배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 2교구 1 팀 이상범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 5교구 1팀 박원화 

~1낸 6월 4 
께장한 ~1 벨셔 한 탤。I 돼었，;1-. 

많웅 。l풀。1 01용바엇:1..， 좋윤 안웅을 -Ï.영，;1-. 

수엘에l는 캅"'1 쉬에 71-는 맏움의 캠라..L， 
중간에는 ;F옐모엠。1\.1-

소뉴요 성껑공부 캉소」ξ\.} 

't소들 \.}누 71에 커헬 \.}귀 업。l 

좋윤 공깐。1 7 1 애운。1 c}. 

앙~..L ì o1노 \.1 0} 휴게셉윤 

모듬 성￡껴 안랙한 캠라7} 돼￡휴 

에육 성갑젓 변매를 제공첼 켓 。1 c}. 

워 

매 

주깐중현 

@정 외숙부님의 인도로 신앙생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냐님의 독생자이시며 ， 동접녀 마리아에케서 

냐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분이며 ， 인간을 사랑하사 인 

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요시.교 부 

왈아시어 슷처하시 우t저하시 하나념이신니다. 외개하고 
c "' V L.'L.L.L.'L. > >

2이 1 년 7월 3일 @ 

새가족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와저하 새로우 모스으로 벼확되다느 사시으 미고 죄 마 

2 2 1: 

은 저를 복음으로 구원애 추신다는 것을 느끼며 베푸신 

요나 큰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 (박기산) 

은어| 받을 수 있다는 멈음이 생겼고 ， 온자가 아니며 ， 갖 홉추님의 큰 선물 중 하냐인 선구의 권유로 종연교외에 다 
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몽사아고 싶다는 마음이 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 십자 

생겼습니다 . ( 01용구 l 가는 무초건적인 사랑을 의미압니다 . 그 이유는 인류는 

홉하나님은 선 ^I를 상죠하시고 뜻대로 인간을 반드섰습니 
다 그려나 아담과 하와는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에 

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 인간들은 원죄와 살언서 죄 

를 짓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련 인간을 사랑하 

시어 하냐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 예 

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 

죄하신 분입니다. 흙에서 냐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안 

인생이었는데 신앙생왈을 시작하연서 구원을 얻교 영원 
안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강게 되었습니다 . ( 이상윤 j 

죄로 인해 영벌을 받아야 마땅쨌지만 추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하케 하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추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섭과 

하냐님을 빔으면서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접이 가장 좋습니다 . 무엇보다 달라신 접은 

이선과 다른 시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섬입니다 . 

그 선에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불확실안 미래 

에 대해 안절부절 아기도 쨌지만 교외를 다니면서， 똥 

성경공부를 하먼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 삶을 더 밝 

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r박츄라l 

짧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내는 아틀과 암1께 중연교외 줬예수님을 요직 멈 71만 하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에 다녔고 ， 아냐님의 사람으로 변확되는 것을 보게 되 ‘ 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뎌라도 

었습니다 . 어느날 아들이 ‘다른 아빠들은 같이 다녁서 

부렵다고 쨌고 ， 저는 아비 된 도리로 안 달에 안우 번 

차로 태워다 주기로 약속쨌습니다 . 그려기를 몇 개월 . 

추일에 교외에 다니연서 늘 복잡쨌던 제 심경이 편해졌 

고 ，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잘못을 알고 외개안다면 용서해 주실 분이시며 ， 언제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엘 아톰도 갑앵하실 

분입니다 정적인 멈음이 아닌 동적인 신앙생왈을 하기 

원밥니다 . 추춤하는 순간은 있더라고 뒷걸음 치는 순간 

은 없었으언 좋겠습니다 . (이셰미l 

지 륭흰교외 저12교혹관 1 륭 
뉴 커피·을료 · 루키·머핀륭 

2502 박애린 영아부 20 

2503 김준우 중등부 7 위희원 

2504 유경나 3 윤은희 

2505 이현석 교역자 

2506 정경화 교역지 

2507 이가원 초등2부 교역자 

2508 이지원 초등1 부 교역자 

2509 이희원 유치부 교역지 

2510 이서준 영아부 4 

251 1 박선길 양육반 18 추순옥 

2512 김현이 7 윤준흥 

2513 김정란 청년 1부 11 김경린 

2514 김영중 앙육반 12 강창식 

2520 원지연 앙육반 12 김구형 

2521 박지혜 앙육반 17 하옥성 

2522 권오균 앙육반 3 흥탁성 

2523 김 영 양육반 신영주 

2524 이서진 초등1부 13 앙수빈 

2525 이광수 양육반 24 이주승 

2526 한복수 앙육반 깅희숙 

2527 주숙이 양육반 14 안모순 

2528 이세은 청년 1부 6 이혜경 

2529 윤지현 양육반 16 김선희 

2530 김지호 양육반 이혜주 

2531 이금순 양육반 6 신창훈 

2532 박만수 앙육반 13 백 님 

이용방별 루폰제(쿠폰 구일끔 사무국) 

이용시간 와요일~큼요일(9:00-18:00) 

토요일 · 추일(9:00-16:0이 

2515 장민재 초등1부 

2516 장민우 초등2부 

2517 횡치명 앙육반 

2518 이상원 양육반 

9 

9 

21 

2 

이영지 2533 엄지연 에바다부 25 이수정 

이영지 2534 한창규 대학부 9 윤용성 

신성애 2535 김관호 대학부 6 박상준 

이근덕 2536 김동기 청년 1부 20 강진규 

2519 이 빈 초등2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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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꾀쇼석 

‘l) 2011 년 7월 3일 

흩홉 
보F길 우리의 복음이기리었으면 밍하는자들어|거| 가리어진것이랴 

그중에 이셰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음올혼미하게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옹의 광재가비지지못하게 힘이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띠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 

생이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창 1:1)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a 충현의 모든 성도가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그리스도 

의 훤요 3:잉이 되게 하소서. 

델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밍 위임목사님을 십X까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문{골 1: 2잉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핸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A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하1층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 

원 · 힘4양충현농웬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셀이 이 

웃 사랑의 열매(롬 15 :잉가 되게 하소서 

떼 피택자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부인하고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이이 되게 하소서. 

흥의 교외쭈힌 현도 
일 시 . 여전도회 13앨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모입 

1 집사회월례회 
일시 4일(월) 새벽기도회 후 

2 . 정기당희 
일^I ‘ 6일(수) 수요2부예배 후 

기도의 창 충현 남전도회 16일!퇴 14:00 
남전도회 13 5 7지회 2fJ7.호 24 6 8지회 407.호 

2011년도 어반기 원도피정 명성혼힌 
일 시 : 16일{퇴 10αrvl6:oo 장 소 ; 길릴리홀 

션교언어 흘린 

일시 : on주일 15:00 
장소 . 재교육관 405회맴골) 406회우크매|니) 410화동말레이시에 501회몽골) 504회인되 댔호떠|뿜 

댔회버IS냄 뼈회스리행l 5Ce회킴보디Of) 510회라오스l 

E암‘ 갈릴리훌 

톨 셔| 

흥재옥 은퇴권사(김영회 집사의 시모， 22교구 수원4 
구역 ， 2교구 조경순 집사의 모친 이인재 성도의 장 
모) /6월 25일 별세 ， 6월 27일 장혜 

2 효댄철 성도(강정회 은퇴권사의 남연 ， 24교구 동아구 
역， 14교구 한숭우 성도의 부친 김보영 성도의 시 
부)/6월 25일 별세 ， 6월 27일 장혜 

ε~ 당희실 

2011년도 후반기 흥힌정억생 션애 

1.선발기준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OOi1년 6월 2fJ일 이전 등록자 @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학뻐학원 학생 
@ 모든 예배외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질 칭석뼈， 각부써|서 헌신X핀로 봉사a는 학생 

2 신청기간 6월 엉일~7월 10일 16:2fJ까지 a 선발시험 ‘ 7월 g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국 1t 없없xx내선 472, 쩌 

겁 혼 

1 장석호 군〔장위순 집사 김향진 권사의 아들， 타교) 
과 김경은 양깅인혁 집사 한성숙 집사의 딸， 14교 
구) /8일(긍) 19:00, 옐타워 7충 그핸드훌 

2 정승반 군(정태영 집사 지영숙 집사의 아들， 타교) 
과 김은경 양깅종일 집사 안숙영 집사의 딸， 15교 
구) / 9일(토) 13:00 ， 산성교회 

3. 01원보 군(이실찬 성도 김은회 성도의 아들， 19교 
구)과 이지혜 양이금영 성도 · 배금숙 성도의 딸l 타 
교) /9일(토) 13:00, 서울대 연구공원 혜멍흥 본관 1 
충 웨딩훌 

4 이태앙 군(이숭판 안수집사 나영덕 권사의 아들， 
타교)과 김진영 앙(김중국 장로 , 이정자 권사의 딸， 
14교구) /9일(토) 17:00, 여전도회관 김마리아흘 

‘구와정혐의삐수그리싶’(정 1:1) 

부서 일시 ~U‘ 부서 일시 장소 

대학부 7월 5일(화)~7일(목) 충현기도원 유치부 7월 26일(회) 째교육관'2fJ7호 

에111디부 7월 8일(금)얘일(퇴 충현기도원 .싱앤l 초둥1부 7월 26일(회) 제1교육관 407.호 

장년1부 7월 9일(토) 제1교육관 207호 초등2부 7월 26일(화) 제1교육관 507호 

장년2부 7월 9일(토) 빼교육관 407.호 종둥부 8월 1일(월)~3일(쉬 충현기도원 

고등부 7월 25일(월)'"η일(수) 충현기도원 청년2부 8월 12일(금>"'13일(퇴 충현기도원 

엉Of부 7월 26일(훼 지11교육관 110호 시링부 8월 13일(토) 복지관지해층 

유아부 7월 26'일(화) 째교육관 201호 청년1부 8월 14'일(쥐"'15일(월) 충현기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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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여톰성경확과 및 수현회 

새벽 기도회 (7/4-7/1 이 

6(수) I 7 (목) 
양재웅/서진원 | 박만복/박건일 
녹 4:38-44 I 녹 5:1-11 

2011년(뼈)CMTC 씬괴흩윈 
뭘IAI :7톨 3밑(2.> 훌소 :람I리톨 

시 간 | 강 의 

1~당"18:25 1 오리엔테이션 
1짧에웹 | 주뼈왜뼈님의 교회와선퍼 
1힘당에월512011년묘 선교정책 

2011년 CMTC 선과수윈빼 
빼 :7톨 뼈l톨) 9:30-12".30 
g소:빼1.ii1혹룰 501호’R렌빼u!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호 I 

“Jesus is theBible" 
밑시 : 7월 23밑흩) 오펀 9시 교외톨밭 

항소 : 흥면기도원 시땅관 

문의뭘쉰혐 

n010-5892-8200.01 

저11교훌관607호 

l를킬I밭밑터월l과l 

예배 담당 (7/6-7/1 이 

날짜 여|배 서g “ 「 사회 기도 찬양 

γ6 
수요 I 달음질을잘하더니(갈 5:7) 이희식 목사 유재진 이옥자 나속죄함을 받은후(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마 23:13-36) 하옥성 목사 최상민 황정희 나행한것죄뿐이니(실로암찬양대) 

η8 금요집회 양재웅목사 장지원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테너 이상주 / 바이올린 정보라 

주일 I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창 5:3-27) 문성수 목사 박은효 차신득 〈예배전찬앙〉 

주일 II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창 5:3-27) 이광현 목사 박용현 김태식 주 예수대문밖에 외 / 테너 강생희(가브리엘 찬양대) 

7/10 
주일 m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창 5:3-27) 양재웅 목사 유재진 김연태 주믿는사람일어나외 /클라리넷 이형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주일 W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창 5‘ 3-27) 김정훈 목사 박지훈 김종홍 주하나님 지으신모든세계 외 / 테너공병식(아벤찬양대) 

주일 V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창 5:3-27) 장지원 목사 하형욱 최민석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외 / 테너 박푸름(예본 찬양대) 

주일찬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막 10:23-31) 정민권 목사 황의연 이희우 장년1부 / 2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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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정헌 
9교구 

김익환 
1 5.교구 

박근백 

안치원 
24교구 

이태원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잉교구 

김운창 
1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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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부목사 
강창원 
20교구 

김준민 

박은효 
1 8.교구 

유재진 
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 우|임목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오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11:00 때 납부펴，10:20 0땀역 경유) 

@오전 9:50 본당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돼， 일본어 및수 

화로， 오후 1시에 택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렁뻐， 중국어， 
몽랩， 러시0뻐， 캄보디O때 인돼시O뻐로동시통역됩니디 
SinJta'없.s1ra'없i:rIS n Er뼈， 0000，~ãd않ψ 

벼lJ.I'I]e are fM뼈ilat it'e 없Iffi O뼈<W뼈lJ 앓Væ， 
g잉 sri 벼l<æ， 0TEæ, ~， R.s\m, cæ뼈αJI ;nj 

ntOæiiJI a-e <iro i!i양öl at it'e cìll 0 <íxl< W뼈lJ않væ‘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보」 단 u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당 U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보」 단 u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말자 김연식 
14교구 3교구 

나영실 송진경 
22교구 대학부 

이복순A 이복순B 
20.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사랑부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김숭회 김진협 

강옥련 
1교구 

김정자 
1 6.교구 

윤인숙 
6교구 

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송요한 

·강도사 박만복 중등부 

·선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오숙영 옥미자 
1 3.교구 9교구 

이욕주 이향란 
18교구 2교구 

정원엄 최문실 
23.교구 12교구 

·전임지후|자 

·전임연주자 

사 교 

Pub’Ished by Choong~yun Church Prøs~ l~…~:j::윌 ... 펴. 

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 2:30 지11 1 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OO(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2 :40(성인) 

(주) 오전 8 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 1 2:00 선교관 1충 

(긍)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지11 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교육관 107호 

| 지적장애인교육 -'T:n-.ii꾀4-z 。r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 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2‘Jf-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층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 10 제 2교육관 2충 


